
퇴직연금 계좌에서 적립금의 70%까

지 주식같은 위험자산을 채웠다면, 이제 

고민은 나머지 안전자산 30%로 넘어간

다.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 자산으로 기본

적으로 안정 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

므로 이 같은 투자한도가 존재한다.

이 때 은행 예/적금같은 원리금보장 상

품, 또 연금 코어(core) 펀드인 TDF(타

깃데이트펀드) 등이 안전자산 선택지가 

될 수 있다.

다만, 보다 적극적으로 기대수익률

을 높이고 싶은 투자자라면, 주식 비중 

50% 이하의 '채권혼합형 ETF(상장지수

펀드)'를 노크해 볼 수 있다. 안전자산으

로 분류되는 채권혼합형 ETF를 활용하

면, 전체 실투자 주식 비중을 80%대까

지 끌어올릴 수 있다.

◇ 채권혼합형 ETF, 연금계좌 내 ‘약방의 

감초’

코스콤 ETF CHECK(2025년 7월 2일 

기준)에 따르면, 국내 상장된 멀티에셋 

ETF 50종 가운데 최근 1년 수익률(배당

금 재투자 가정 시장가 토탈리턴) 1위를 

기록한 상품은 미래에셋자산운용(대표 

최창훈, 이준용)의 ‘TIGER 테슬라채권

혼합Fn’으로, 수익률은 20.62%에 달했

다. 이 ETF는 단일 종목(싱글스탁) 채권

혼합형 ETF로, 테슬라에 약 30%를 투

자하고 나머지 약 70%는 국고채에 편입

한다. 순자산(AUM)은 4,979억 원으로, 

현재 채권혼합형 ETF 중 최대 규모다.

한화자산운용(대표 김종호)의 ‘PLUS 

고배당주채권혼합’ ETF는 1년 수익률 

17.18%로 멀티에셋형 중 3위를 기록했

다. 고배당주와 채권의 조화를 활용한 월 

분배형 상품이다.

또한 한국투자신탁운용(대표 배재규)

의 ‘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’ 

ETF는 최근 1년 수익률 11.77%로 6위

를 차지했다. 이 ETF는 엔비디아에 약 

30%를 집중 투자하고, 나머지 70%는 

신용등급 AA- 이상인 국고채와 통안채

로 구성돼 있다.

이처럼 단일종목 ETF는 2022년 11

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. 과거에는 

혼합형 ETF가 주식과 채권 등 각 자

산군별로 최소 10종목씩 편입해야 했

지만, 이후 규정이 완화되면서 자산 

유형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만 구성

하면 가능해졌다. 이에 따라 ‘주식 1종 

+ 채권 9종’ 형태의 상품이 출시되기 

시작했다.

특히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미

국 증시 활황을 이끈 ‘매그니피센트 

7(Magnificent 7)’의 대표 기술주로, 

이들을 편입한 ETF들이 수익률 면에

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.

반면, 2025년 들어 연초이후(YTD) 

수익률을 살펴보면, 50개 멀티에셋 

ETF 중 삼성자산운용(대표 김우석)

의 ‘KODEX 200미국채혼합’ ETF가 

9.22%의 수익률로 5위를 차지했다. 

이 상품은 코스피200과 미국국채선

물(10년물, 환노출형)을 4대 6 비율로 

투자한다. 최근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

를 타면서 한국 증시 강세의 수혜를 입

은 것으로 풀이된다.

이처럼 혼합형 ETF는 퇴직연금 계

좌에서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유연하

게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. 

예를 들어, 단일종목 채권혼합형 

ETF는 주식 비중이 최대 30%이므로, 

안전자산으로 전체 계좌에서 위험자

산 투자 한도를 최대 79%까지 확대할 

수 있다.

인덱스 채권혼합형 ETF는 주식 비

중이 최대 50%까지 가능해, 위험자산 

한도를 85%까지 넓히는 것도 가능하

다. 

이는 2023년 11월 퇴직연금 감독

규정 개정에 따라 인덱스 채권혼합

형 ETF의 주식 비중 허용 한도가 기

존보다 10%포인트 늘어난 것에 기

인한다.

신한자산운용의 ‘SOL 미국배당미

국채혼합50’ ETF는 2024년 9월 상

장된 상품으로, 미국 배당 다우존스

와 미국 10년 국채에 각각 50%씩 투

자하는 월분배형 상품이다. 타임폴리

오자산운용의 ‘TIMEFOLIO 미국나

스닥100채권혼합50액티브’(2025년 

3월 상장)는 국내 단기채 50%, 미국 

나스닥100 기술주 50%에 투자하며, 

DC(확정기여형) 및 IRP(개인형 퇴직

연금) 계좌에서 100% 투자 가능한 액

티브 ETF다.

하나자산운용은 2025년 6월 

S&P500 지수와 미국 단기국채에 각각 

50%씩 투자하는 ‘1Q 미국S&P500미국

채혼합50액티브’ ETF를 선보였고, 한화

자산운용도 S&P500 지수와 잔존만기 

3개월 미만의 미국 초단기 국채에 각각 

50%씩 투자하는 ‘PLUS 미국S&P500

미국채혼합50액티브’ ETF를 출시하며 

경쟁에 가세했다.

고배당 전략을 활용한 상품도 투자자

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.

삼성자산운용의 ‘KODEX 테슬라커

버드콜채권혼합액티브’ ETF는 테슬

라 20%,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는 

TSLY ETF 10%, 국내 채권 70%로 구

성돼 있다. 이 ETF는 테슬라 주식의 높

은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 사고, 콜 옵

션 매도 전략으로 매월 높은 수준의 인

컴(income) 분배하는 전략을 쓴다. 연간 

배당률은 16.44%로 경쟁력도 높다. 

◇ ‘아낄수록 버는 것’…합성총보수 등 꼼꼼

히 비교

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‘비용’이

다. 특히 연금은 장기 투자라는 특성상, 

아주 작은 비용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 큰 

수익률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.

코스콤의 ETF CHECK에서는 ETF

의 연간 수수료를 총보수율, TER(합성

총보수), 실부담비용률로 나누어 확인할 

수 있다. 총보수는 ‘운용보수 + 신탁보수 

+ 사무관리보수 + 지정참가회사보수’로 

구성된다.

TER(합성총보수)는 총보수에 지수 사

용료, 회계감사비, 해외보관비 등 기타

비용을 더한 수치다.

실부담비용률은 TER에 ETF 매매 시 

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등을 포함한 것으

로,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총비

용을 의미한다.

단, 참고할 점은 총보수율은 일별 자

료, 반면 TER과 실부담비용률은 월 단

위로 집계된다는 점이다. 자료 수집 기간

이 다르므로, 직접적인 수치 비교보다는 

참고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또한 일반적으로 ETF의 수익률에는 

이미 대부분의 제반 비용이 반영돼 있다

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.

채권혼합형 ETF에서 대표적인 저

비용 상품으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

의 ‘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’ 

ETF가 꼽힌다. 이 상품은 총보수율이 

0.07%, TER은 0.14%, 실부담비용률은 

0.1593%로, 동종 상품 중에서도 가장 

낮은 수준이다.

반면, 커버드콜 전략 등 복잡한 파생 

전략이 포함된 ETF는 이보다 비용 부담

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. 

채권혼합형 ETF, 퇴직연금 최적화·장기 성과 필수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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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자산 비중 채워 주식 최대 80%대로 극대화

수익률·순자산 1위는 미래에셋 ‘테슬라채권혼합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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